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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에너지 수요 전망



요 약

동 향

1999년도 1차에너지 소비는 1998년도의 165.9백만T OE에서 9.1% 증가

한 181.0백만T OE (잠정)를 기록

— 1999년 총에너지 소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

— 분기별로는 1999년 1/ 4분기에 전년동기의 급감에 대한 반등으로

큰 증가를 기록하였고, 2/ 4분기에는 둔화되었다가 3/ 4분기에 크게

증가. 4/ 4분기에 다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고유가, 온난한 기온

등의 요인으로 석유와 LNG 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에

기인

—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수요도 98년의 급

감에서 크게 회복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43백만T OE (잠정)를 기록

—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량에서 1997년 수준을

98.3% 회복

— 산업부문 소비가 3/ 4분기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송부문도 점

차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도시가스와 전력의 증가가 두드러

지며, 석유제품은 크게 회복하였으나 타에너지원에 비해 다소 증

가율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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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망

【총에너지 수요 전망】

2000년 총에너지 수요는 7.6% 증가한 194.8백만 T OE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이 산업생산으로 확산되면서 2000년에도 연중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00년 1/ 4분기에 7.2% 증가한 후 더욱 증

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4 > 1차에너지 수요 전망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석탄 14,234 14,576 14,738 15,497 59,045 15,116 62,874

(천톤) (2.0) (2.5) (9.4) (8.7) (5.6) (6.2) (6.5)

석유 195,147 161,354 170,255 193,551 720,307 206,955 778,278

(천BBL ) (11.5) (3.6) (9.7) (5.0) (7.5) (6.1) (8.0)

LNG 4,235 2,200 2,524 3,750 12,709 4,584 14,151

(천톤) (27.1) (22.8) (15.8) (12.2) (19.4) (8.3) (11.3)

수력 1,134 1,589 1,909 1,434 6,066 1,091 5,555

(GW h ) (- 7.4) (- 13.9) (- 3.4) (36.1) (- 0.5) (- 3.7) (- 8.4)

원자력 23,174 24,478 27,054 28,358 103,064 25,504 106,764

(GW h ) (16.3) (14.6) (13.7) (15.2) (14.9) (10.1) (3.6)

기타 383 417 399 507 1,705 443 1,965

(천T OE ) (9.4) (9.4) (9.4) (17.6) (11.7) (15.6) (15.3)

1차에너지 47,500 41,099 43,339 49,090 181,027 50,903 194,844

(천T OE ) (11.4) (5.9) (10.4) (8.6) (9.1) (7.2) (7.6)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후,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전제를

앞지르는 증가율이 전망되어 외환위기 이전 소비 행태로의 회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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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

— LNG 수요증가가 계속되고, 석유 수요 증가도 가속화될 전망

2000년 1/ 4분기의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7.2%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2 >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산업 196,649 19,049 19,999 21,329 80,025 20,717 84,558

(천T OE) (4.9) (2.7) (6.9) (6.4) (5.2) (5.4) (5.7)

수송 6,478 6,816 7,536 7,356 28,187 7,022 31,015

(천T OE) (4.9) (4.0) (11.5) (10.0) (7.6) (8.4) (10.0)

가정·상업·공공 12,707 6,440 5,776 10,216 35,139 13,562 37,194

(천T OE) (29.4) (12.8) (14.8) (8.8) (17.5) (6.7) (5.8)

합계 38,834 32,306 33,311 38,901 143,351 41,300 152,767

(천T OE) (11.8) (4.8) (9.2) (7.7) (8.5) (6.4) (6.6)

석유 187,573 152,427 164,699 180,909 691,608 195,405 733,230

(천bbl) (14.2) (2.1) (9.2) (4.8) (7.6) (4.2) (6.0)

무연탄 633 431 464 842 2,370 568 2,227

(천톤) (8.0) (17.8) (4.3) (7.5) (8.7) (- 10.3) (- 6.0)

유연탄 6,166 6,592 6,543 6,530 25,831 6,306 26,175

(천톤) (- 3.1) (1.2) (3.2) (2.7) (1.0) (2.3) (1.3)

전력 49.7 51.9 56.5 56.0 214.1 54.5 231.3

(T Wh) (6.2) (10.1) (13.0) (13.2) (10.7) (9.6) (8.0)

도시가스 3,832 1,998 1,190 3,013 10,033 4,507 11,585

(백만m 3 ) (21.1) (28.5) (22.7) (29.0) (25.0) (17.6) (15.5)

열 및 기타 830 555 451 867 2,702 949 3,049

(천T OE) (12.2) (12.1) (9.8) (16.9) (13.2) (14.3) (12.8)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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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분기 석유 수요는 경우 안정적이나 높은 유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증가에는 못미치는 6.1%의 수요증가가 전망됨

— 석탄과 LNG 수요 또한 연간 증가율보다는 낮으나 안정적인 6.2%

와 8.3%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으로 기대됨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2000년 1/ 4분기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며, 연간 6.6%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됨

— 가정상업부문에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유가 인상과 난방철 평

년기온 전제에 기인함. 또한 경제 회복이 산업투자로 확산되는 한

편 민간 소비는 다소 둔화되는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음

— 2000년 1/ 4분기에는 전 부문에서 5∼10%의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기대되며 특히 수송부문 소비 증가가 주도적일 것으로 예상됨. 외

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가장 느린 석유제품 소비 또한 2000년에

는 97년 동기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책제안

□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 확산

— 1999년 하반기 이후 산업 생산 증대로 경기회복이 확산되었고

2000년에도 산업부문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용 및

상업용 에너지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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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가동율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가 요구됨

□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유인책 시급

— 1999년 하반기 이후 수송용 설비투자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

환위기 이후로 구매를 지연하고 있던 내구재 구입, 특히 자동차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종에너지 수송부문의 구성비 전망에 의하면, 1999년 19.7%에서

2000년 20.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수송용 연료 구성의 변화

— 수송용 연료의 경우 1999년 휘발유보다는 LPG 차량에 대한 선호

로 LPG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차이(세금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 따라서 수송용 유류간의 가격 차이를 개선하여 수송용 연료 구성

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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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1999년도 1차에너지 소비는 1998년도의 165.9백만T OE에서 9.1% 증가

한 181.0백만T OE를 기록

<표Ⅰ - 1> 1차에너지 소비 동향

분기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석탄 53,942 55,892 14,234 14,576 14,738 15,497 59,045

(천톤) (7.3) (3.6) (2.0) (2.5) (9.4) (8.7) (5.6)

석유 793,899 670,278 195,147 161,354 170,255 193,551 720,307

(천BBL ) (10.1) (- 15.6) (11.5) (3.6) (9.7) (5.0) (7.5)

LNG 11,379 10,645 4,235 2,200 2,524 3,750 12,709

(천톤) (20.8) (- 6.4) (27.1) (22.8) (15.8) (12.2) (19.4)

수력 5,404 6,099 1,134 1,589 1,909 1,434 6,066

(GW h ) (3.8) (12.9) (- 7.4) (- 13.9) (- 3.4) (36.1) (- 0.5)

원자력 77,086 89,689 23,174 24,478 27,054 28,358 103,064

(GW h ) (4.3) (16.3) (16.3) (14.6) (13.7) (15.2) (14.9)

기타 1,344 1,526 383 417 399 507 1,705

(천T OE ) (15.8) (13.5) (9.4) (9.4) (9.4) (17.6) (11.7)

1차에너지 180,638 165,932 47,500 41,099 43,339 49,090 181,027

(천T OE ) (9.3) (- 8.1) (11.4) (5.9) (10.4) (8.6) (9.1)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1999년 총에너지 소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

— 석유는 국제 유가 상승, 온난한 기온 등의 영향으로 4/ 4분기 가정

상업부문과 휘발유 수요가 위축된 반면, 그 외 수송용 수요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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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요의 증가가 가속화됨. 연간 7.5% 증가한 720백만bbl을 기록

— 도시가스 수요의 호조에 따른 도시가스용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LNG소비는 전년대비 19.4% 증가한 12.7백만톤을 기록. 역시 4/ 4

분기에는 다소 둔화

— 석탄은 철강·시멘트의 생산 증대가 부진하나 발전용 소비 호조

등으로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하였고, 연간 5.6% 증가한 59백만톤

을 기록

— 분기별로는 1999년 1/ 4분기에 전년동기의 급감에 대한 반등으로

큰 증가를 기록하였고, 2/ 4분기에는 둔화되었다가 3/ 4분기에 크게

증가. 4/ 4분기에 다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고유가, 온난한 기온

등의 요인으로 석유와 LNG 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에

기인

[그림Ⅰ - 1] 1차 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외환위기로 1998년에 9.4% 감소하였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9년 들어

경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한 143백만T OE

(잠정)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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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 2 >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산업 77,908 76,039 196,649 19,049 19,999 21,329 80,025

(천T OE ) (14.8) (- 2.4) (4.9) (2.7) (6.9) (6.4) (5.2)

수송 32,079 26,184 6,478 6,816 7,536 7,356 28,187

(천T OE ) (7.7) (- 18.4) (4.9) (4.0) (11.5) (10.0) (7.6)

가정·상업· 35,786 29,905 12,707 6,440 5,776 10,216 35,139

공공(천T OE) (4.1) (- 16.4) (29.4) (12.8) (14.8) (8.8) (17.5)

합계 145,773 132,128 38,834 32,306 33,311 38,901 143,351

(천T OE ) (10.4) (- 9.4) (11.8) (4.8) (9.2) (7.7) (8.5)

석유 727,767 642,761 187,573 152,427 164,699 180,909 691,608

(천bbl) (12.9) (- 11.7) (14.2) (2.1) (9.2) (4.8) (7.6)

무연탄 1,925 2,180 633 431 464 842 2,370

(천톤) (- 32.6) (13.2) (8.0) (17.8) (4.3) (7.5) (8.7)

유연탄 26,997 25,579 6,166 6,592 6,543 6,530 25,831

(천톤) (4.0) (- 5.3) (- 3.1) (1.2) (3.2) (2.7) (1.0)

전력 200.8 193.5 49.7 51.9 56.5 56.0 214.1

(T Wh) (10.0) (- 3.6) (6.2) (10.1) (13.0) (13.2) (10.7)

도시가스 7,708 8,024 3,832 1,998 1,190 3,013 10,033

(백만m3 ) (16.7) (4.7) (21.1) (28.5) (22.7) (29.0) (25.0)

열 및 기타 2,253 2,387 830 555 451 867 2,702

(천T OE ) (14.3) (5.9) (12.2) (12.1) (9.8) (16.9) (13.2)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원별로 볼 때 1998년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아 1999년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던 석유소비가 크게 회복되어 1999년에는 7.6% 증

가

— 전력소비는 1998년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 3.6%)한 데서 완전히

회복하여 증가세로 돌아선 후 분기별로 소비 증가가 빨라져서

1999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1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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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는 남부권의 주배관망 건설에 따른 신규수요에 힘입어

25.0%의 증가율을 보이며 1999년에는 10,033백만m3
를 기록

1999년의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량에서 1997년 동기간

수준을 98.3% 회복. 1998년 소비가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감소했

으므로 증가율의 수치상 의미는 크지 않으나, 소비 동향이 확연히

반전된 것으로 보임

— 분기별로는, 98년에 소비가 급감했던 1/ 4분기의 경우 지표상 반등

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난방 연료 등의 비수기인 2/ 4분기

에 둔화되었다가 휴가 및 냉방철을 낀 3/ 4분기에 다시 빠르게 증

가하였으며, 4/ 4분기에는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 2 ]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특히 2/ 4분기의 둔화는 석유화학 처리시설 보수 등으로 나프타 및

등유가 일시적 감소를 기록한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전력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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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소비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 소비가 3/ 4분기 들어 크게 증가하였

으며 수송부문도 점차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경기 회

복과 함께 산업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한편, 3/ 4분기 중 수송

및 물동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 . 석유제품 소비 동향

1999년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720백만 배럴을 기록

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상반기 7.8% 증가에 이어 3/ 4분기에 9.7%의 높

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4/ 4분기에는 5.0%로 다소 둔화

— 이로써 1999년 석유제품 소비는 3년 전인 1996년 수준에 도달하였

으며, 1997년 수준에 비교하면 91%를 회복

— 총에너지 소비가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비해, 석유소비의 회

복이 느림. 이는 석유가 외환위기의 영향을 타에너지원에 비해 크

게 받았으며, 1999년 국제유가의 강세 또한 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된 때문임

1999년의 분기별 수요 추이를 보면, 1/ 4분기와 3/ 4분기의 수요 강세와

2/ 4분기, 4/ 4분기의 상대적 약세로 구분됨

— 1/ 4분기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가정상업부문이 주도하였으며, 이는

1998년 1/ 4분기에 가정상업부문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던 것에 대

한 반등임. 또한 경기 회복이 민간 내수 부문에서 시작된 것에 기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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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 3 >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천bbl)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수송 230,448 190,742 46,804 49,268 54,674 53,103 203,849

(8.5) (- 17.2) (4.9) (2.8) (10.6) (8.9) (6.9)

산업 346,664 343,406 90,313 82,288 89,329 95,741 357,671

(23.1) (- 0.9) (5.9) (0.1) (6.2) (4.3) (4.2)

- 연료 131,605 111,973 31,933 27,481 28,259 32,322 117,913

(2.1) (- 14.9) (9.7) (3.9) (8.5) (6.5) (5.3)

- 원료 215,059 231,433 58,380 54,807 61,070 63,419 237,676

(40.9) (7.6) (4.0) (- 1.6) (5.1) (3.2) (2.7)

가정·상업·공공 150,364 108,248 50,456 20,871 20,697 38,065 130,088

(0.0) (- 28.0) (47.2) (9.0) (20.3) (1.2) (20.2)

발전, 지역난방 66,781 23,272 6,167 8,055 4,790 5,502 24,514

(3.6) (- 65.2) (- 31.7) (41.0) (27.9) (14.8) (5.3)

도시가스제조 7,851 4,173 1,402 873 766 1,140 4,181

(- 33.3) (- 46.8) (- 12.5) (12.2) (30.3) (- 5.3) (0.2)

석 유 계 793,899 670,278 195,147 161,354 170,256 193,551 720,307

(10.1) (- 15.6) (11.5) (3.6) (9.7) (5.0) (7.5)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preliminary )

— 2/ 4분기는 석유 비수기로서, 산업활동의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이며

납사처리설비 보수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가 정체됨

— 3/ 4분기 들어 경기 회복이 민간에서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산

업부문(특히 연료)이 수송부문과 함께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함

— 그러나, 3/ 4분기 말인 9월초와 10월초에 각각 큰 폭의 석유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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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이루어져, 4/ 4분기 수요를 둔화시킴. 가정상업 부문 수요가

연초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수송 수요의 전반적인 강세 가운

데도 휘발유 수요는 정체되었음

[그림Ⅰ - 3 ]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부문별로 수요 추이를 보면, 수송부문 수요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산업부문 수요도 하반기 이후 강세인 반면, 가정상업 부문 수요는 둔

화되고 있음

— 수송부문 중에서도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LPG(24.7%)와 경

유(8.4%)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휘발유는 3/ 4분기까지 7%의 높

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고유가 영향으로 4/ 4분기에는 감소. 연간

수송부문 석유수요는 6.9% 증가

—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 경기 회복에 따라 중유 소비가 대폭 증가하

다가 4/ 4분기에 정체된 반면, 연중 부진하던 등유와 경유 소비는

4/ 4분기에 증가. 한편, 설비 정기 보수로 둔화되었던 나프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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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반기 들어서 소폭 증가. 연간 산업부문 연료수요는 5.3%, 원

료수요는 2.7% 증가하였으며, 원료수요 증가의 둔화가 뚜렷이 나

타남

— 가정상업 부문은 1/ 4분기의 대폭 반등 후, 비수기인 2/ 4∼3/ 4분기

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4/ 4분기에는 정체되었으며, 등유와 경

유의 수요는 4/ 4분기에 오히려 감소. 이는 하반기 고유가와 온난

한 기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환부문 석유소비는 증가율로는 늘어났으나, 1998년의 감소폭을

감안할 때 수치적 반등에 해당하며 1997년 수준에 비교하면 38%

에 그침

주요 유종별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LPG와 수송용 경유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유 소비 증가도 두드러진 반면, 나프타 소비는 다소 정

체

— 등유와 경유(수송용 제외) 수요는 연간으로는 14.5%의 높은 증가

율을 보였지만, 이는 주로 1/ 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4/ 4분기에는

1998년 동기 수준과 유사함

— 이미 지적한 대로 수송 부문에서 경유, LPG의 소비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휘발유 소비는 2/ 4분기와 4/ 4분기에 감소를 기록하였

으나 연간으로는 안정적인 4.7%의 증가율을 기록

— LPG는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서도 강한 소비 상승세를 기록.

이는 수송용을 제외한 LPG 소비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던

것에 반하는 것으로 일단은 1998년의 감소에 대한 단기적 반등으

로 추정됨

— 중유는 발전 부문 소비 회복과 함께 산업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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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6% 증가

— 1998년에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던 나프타 소비는 2/ 4분기 시설 정

기 보수로 감소한 후 회복되었으나 하반기에 계속 정체되어 연간

2.8% 증가를 기록

<표Ⅰ - 4 > 주요 석유제품의 소비 동향 (1차에너지 기준 )

(단위: 천bbl)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휘 발 유 71,358 61,089 15,763 15,214 17,932 15,076 63,985

(5.0) (- 14.4) (15.3) (- 3.7) (11.6) (- 3.1) (4.7)

수송경유 90,489 71,581 16,775 19,296 20,496 21,032 77,599

(- 2.5) (- 20.9) (- 3.1) (10.0) (13.2) (12.9) (8.4)

등유+경유 160,928 109,828 47,940 20,350 20,562 36,872 125,724

(발전용 포함) (0.1) (- 31.8) (45.3) (- 2.8) (8.7) (- 0.3) (14.5)

중 유 164,740 110,645 32,156 30,306 27,080 30,634 120,176

(발전용 포함) (- 3.0) (- 32.8) (1.5) (15.1) (12.3) (7.3) (8.6)

나 프 타 194,918 213,860 55,652 50,190 56,389 57,632 219,863

(- 7.1) (9.7) (4.9) (- 1.6) (2.6) (2.7) (2.8)

L P G 68,232 65,057 19,881 16,975 18,254 21,595 76,705

(도시가스포함) (- 1.7) (- 4.7) (12.2) (16.0) (22.4) (21.4) (17.9)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의 소비량 합.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 14 -



[그림 Ⅰ - 4 ] 주요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그림 Ⅰ - 5 ] 주요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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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력 소비 동향

□ 1998년의 전력소비는 외환위기 여파로 전부문에 걸쳐 일찍이 경험해보

지 않은 전력 소비감소를 기록하였음. 1998년 전체 전력소비의 증가율

은 - 3.6%이었으며, 전력판매량은 193.5 T Wh이었음

□ 1999년에 들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가 플러

스 성장으로 반전되어 1999년 전력소비는 1/ 4분기 6.2%, 2/ 4분기 8.1%,

3/ 4분기 13.0%, 그리고 4/ 4분기에는 13.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전력소비는 꾸준한 성장세의 지속을

보이고 있으며, 상업용 전력소비는 높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가정용 전력소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Ⅰ - 5 > 전력소비 동향

(단위 : T W h )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산 업 용 116.4

(9.0)

108.8

(- 6.5)

27.2

(4.1)

30.0

(6.2)

31.3

(14.7)

32.6

(15.9)

121.1

(11.3)
상 업 용 51.9

(15.1)

517

(- 0.3)

13.8

(11.4)

13.6

(13.5)

16.4

(14.0)

14.7

(13.1)

58.4

(13.0)
가 정 용 32.5

(6.1)

32.9

(1.2)

8.7

(4.8)

8.3

(6.2)

8.8

(5.5)

8.7

(4.4)

34.6

(5.2)
총 계 200.8

(10.0)

193.5

(- 3.6)

49.7

(6.2)

51.9

(8.1)

56.5

(13.0)

56.0

(13.2)

214.1

(10.7)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1999년 4/ 4분기에는 산업용 소비는 약 15.9%, 상업용 소비는 13.1%, 가

정용 소비는 약 4.4%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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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문에 걸쳐 부문별 소비의 증가율은 상반기 보다 4/ 4분기에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소비의 증가세는 수출

호조와 내수신장 그리고 전년의 생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

향을 받았으며, 경기회복이 산업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반증임

— 상업용 전력소비는 3/ 4분기에 이어 4/ 4분기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소비 감소율이 - 3.8%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임

— 가정용 전력소비는 3/ 4분기에 비하여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4.4%대의 안정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Ⅰ - 6 ] 전력소비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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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는 생산보다 소비부문이 경제회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작년에 과도하게 소비

위축을 보였던 생산부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4 . LN 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1999년 4/ 4분기 LNG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3.7백만톤을

기록

— 경기호조로 도시가스 소비가 13.3% 증가한 2,406천톤을, 발전용 소

비는 10.6%가 증가한 1,270천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분기별

로 LNG소비증가율이 둔화되면서 10%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방향

으로 접근

<표Ⅰ - 6 > LNG 소비 동향

(단위: 천톤)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도시가스용

발 전 용

5,770

(24.9)

5,377

(16.3)

6,233

(8.0)

4,189

(- 22.1)

3,031

(24.8)

1,124

(32.9)

1,280

(30.9)

863

(11.5)

872

(24.0)

1,589

(11.8)

2,406

(13.3)

1,270

(10.6)

7,589

(21.8)

4,845

(15.7)

L N G 계
11,147

(20.6)

10,422

(- 6.5)

4,155

(26.9)

2,143

(22.3)

2,461

(15.9)

3,677

(12.3)

12,434

(19.3)
주) 자체소비는 LNG계에서 제외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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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소비는 1999년 4/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3.3% 증

가한 2,406천톤을 기록

— 분기별로 증가율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경기호조에 따른

소득증대와 함께 고급에너지 선호에 따라 도시가스용 소비는 10%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1999년 4/ 4분기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0.6%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특히 지역난방에서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짐

1999년 4/ 4분기 도시가스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한 3,117백만

m3를 기록

<표Ⅰ - 7 > 도시가스 소비 동향

(단위: 백만m3 )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 연간

가 정 용

상 업 용

산 업 용

5,033

(14.9)

1,205

(8.9)

1,423

(28.8)

5,087

(1.1)

1,390

(15.3)

1,725

(21.2)

2,665

(18.2)

662

(22.8)

612

(35.4)

1,228

(24.8)

275

(28.9)

530

(38.1)

390

(7.5)

290

(20.9)

524

(40.0)

1,860

(25.2)

510

(27.8)

747

(44.8)

6,144

(20.8)

1,736

(24.8)

2,412

(39.8)

도시가스계
7,662

(16.2)

8,203

(7.1)

3,939

(21.4)

2,032

(28.6)

1,204

(23.2)

3,117

(29.9)

10,292

(25.5)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

— 경기호조가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증가

세가 확대되고 가정·상업부문도 호조를 보여 1999년 4/ 4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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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의 증가율을 기록

— 부문별로는 공급비용 인하와 산업경기 호조로 산업부문이 증가세

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호조와 난방수요의 증대로 가정·상업부

문의 소비도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

[그림Ⅰ - 7 ]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1999년 4/ 4분기 가정부문 도시가스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한

1,860백만m3를 기록

— 가정용 도시가스소비 증가율은 3/ 4분기 7.5%에 비하여 대폭 증가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1998년 3/ 4분기와 4/ 4분기의 증

가율 차이가 1999년 3/ 4분기와 4/ 4분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

러한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1999년 하반기에는 약 20%의 성

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상업부문 도시가스소비는 1998년 4/ 4분기 대비 27.8% 증가한 510백만

m3로 20% 이상의 증가세가 4분기 동안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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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의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증가세가 서비스산업 등 상업부문

의 호황으로 이어졌고 겨울철 난방수요의 가세로 20%대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산업부문 도시가스 소비는 1998년 4/ 4분기 대비 44.8% 증가한 747백만

m3
로 1999년 들어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성장을 하고 있음

— 산업부문의 경기회복 확산에 따른 천연가스 선호, 산업용 도매 공

급비용 인하 및 산업용 수요개발 유인책 등으로 유가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비용 안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1999년 들어 증가폭이 확

대되며 전년동기대비 40.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5 .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1999년의 석탄소비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5,905만톤을 기록한 것으

로 추정됨

1999년의 무연탄 소비는 산업용 및 발전용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한 492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가정·상업부문 무연탄 소비는 과거의 감소추세가 이어져 전년대

비 10.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1998년부터 감소의 폭은

이전에 비해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산업용 무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3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

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가정·상업부분 소비량을 초과함

— 발전용 무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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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 8 > 석탄 소비 동향

(단위: 천톤)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무연탄계

가정·상업

산업

발전

유연탄계

제철

시멘트

기타산업

발전

4,230

(- 21.2)

1,389

(- 29.2)

536

(- 40.1)

2,305

(- 8.3)

49,712

(10.7)

18,178

(4.7)

6,592

(2.2)

2,227

(3.6)

22,714

(19.9)

4,631

(9.5)

1,229

(- 11.5)

951

(77.4)

2,451

(6.3)

51,261

(3.1)

18,329

(0.8)

5,019

(- 23.9)

2,231

(0.2)

25,682

(13.1)

1,142

(9.6)

290

(- 24.3)

343

(69.0)

509

(11.6)

13,092

(1.4)

4,578

(- 1.9)

968

(- 10.2)

620

(- 0.5)

6,926

(5.9)

1,042

(17.2)

151

(- 11.7)

280

(43.6)

611

(16.8)

13,534

(1.5)

4,517

(- 1.4)

1,534

(6.3)

541

(10.9)

6,942

(1.7)

1,193

(9.9)

126

(- 16.0)

338

(14.6)

729

(13.7)

13,545

(9.4)

4,677

(1.5)

1,303

(7.9)

563

(6.6)

7,002

(15.9)

1,540

(- 4.6)

532

(1.3)

310

(20.2)

698

(- 16.0)

13,957

(10.4)

4,618

(3.1)

1,319

(2.2)

593

(0.2)

7,427

(18.3)

4,917

(6.2)

1,099

(- 10.6)

1,271

(33.6)

2,547

(3.9)

54,128

(5.6)

18,390

(0.3)

5,124

(2.1)

2,317

(3.9)

28,297

(10.2)

석탄계 53,942

(7.3)

55,892

(3.6)

14,234

(2.0)

14,576

(2.5)

14,738

(9.4)

15,497

(8.7)

59,045

(5.6)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1999년의 유연탄 소비는 전반적인 경기호전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5,413만톤을 기록하였음

—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1999

년 상반기에 유연탄 소비는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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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철강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호전되어 유연탄 소비도 증가함

—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추정

됨. 1/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으나, 2/ 4분기부터

건축허가면적 및 국내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건설경기가

호전되고 시멘트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유연탄 소비도 증가세로

반전됨

— 기타 산업용 유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인해 유연탄

의 발전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추

정됨

<표Ⅰ - 9 > 유연탄소비 관련 주요제품 생산량

(단위: 천M/ T , %)

제품 1998 1999
철강

시멘트

23,816 (- 1.7)
46,091 (- 22.9)

23,925 (0.5)
48,308 (4.8)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철강: 조강(전로)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99.12

1999년의 열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100만T OE를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됨

— 1998년에는 겨울철 난동현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열에

너지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상반기의 평균기온이 1998

년보다 떨어지고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로 과거의 소비증

가 추이가 회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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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171만

T OE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가정상업부문의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증가추세

가 이어진 것에 기인함

<표Ⅰ - 10 >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천T OE)

1997 1998
1999

1/ 4 2/ 4 3/ 4 4/ 4p 연간p

열에너지

신재생및기타

909

(12.1)

1,344

(15.8)

861

(- 5.2)

1,526

(13.5)

447

(14.6)

383

(9.5)

138

(21.1)

417

(9.4)

53

(12.3)

399

(9.4)

360

(15.9)

507

(17.6)

997

(15.8)

1,705

(11.7)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

[그림 Ⅰ - 8] 석탄 및 기타 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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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가 . 1999년 경제동향

□ 생산동향

— 99년 3/ 4분기의 산업생산은 작년 11월 이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

서 전년동기대비 26.7%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11월의 생

산, 소비,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지표는 높은 수출증가와 설비투자

등 내수신장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은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컴퓨터, 자동차 등의 높

은 수풀증가와 내수의 증대로 10월에는 30.8%, 11월에는 26.8% 증

가하였음

— 3/ 4분기에 이어 11월중 생산자제품출하는 수출호조는 지속되고 있

으나, 내수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31.27% 증가

—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3/ 4분기 중 79.5%로 향상되었음. 10월에는

78.6%로 약간 둔화를 보였으나, 자동차의 생산증가 등으로 인하여

11월중에는 80.3%로 증가

— 11월중 생산자제품출하는 내수·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된 사무회

계용기계, 자동차와 수출호조를 보인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2% 증가

— 11월중 생산자제품재고는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등에서 전년동월

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반도체, 음향통신기기, 화학제품 등 일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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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4.8%로 축소

— 11월중 재고율지수는 재고수준이 낮아진 반면, 출하가 큰 폭으로

신장됨에 따라 68.6으로 낮아져 하향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II - 1> 1999년 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98
99

상반기 3/ 4 10 11

국내총생산 - 5.8 7.3 11.0 - -

생산

생 산

· 제 조 업

(중 화 학)

(경 공 업)

출 하

· 내 수

· 수 출

재 고

평 균 가 동 률

생 산 능 력

- 7.3

- 7.5

- 4.8

- 16.0

- 7.1

- 23.0

28.5

- 17.3

68.1

4.7

17.6

18.1

22.1

4.7

19.3

14.6

25.9

16.7

74.1

6.0

26.8

27.6

31.9

12.0

27.7

26.3

29.4

- 9.8

79.5

5.8

30.8

31.5

34.8

18.7

33.3

28.2

39.5

- 5.5

78.6

7.7

26.8

27.7

31.0

13.7

31.2

24.8

39.0

- 4.8

80.3

8.6

소비
도·소매판매

내수용소비재출하

- 12.7

- 21.4

8.5

15.0

16.8

23.8

15.5

26.2

15.4

23.1

물가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7.5

12.2

-

-

-

-

1.2

- 0.2

1.4

0.8

투자

설

비

기계류수입액

설비투자추계

국내기계수주

- 52.9

- 38.7

- 30.5

14.3

25.8

27.8

45.5

53.5

22.1

58.4

50.5

24.2

54.0

66.2

3.8

건설

건 설 기 성 액

국내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

- 42.5

- 55.0

1.6

- 13.5

- 17.0

3.7

13.4

76.6

0.8

33.9

277.7

- 2.9

17.5

120.7

경기

동행지수(전월비)

·순환변동치

·순환변동치전월차

선행지수(전월비)

·전년동월비

- - -

0.5

94.3

0.1

2.2

21.0

1.4

95.2

0.9

0.4

19.7

주)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999.12. 재정경제부, 최근의 경제동향,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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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동향

— 설비투자는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가 높은 증가세

를 유지하고 금속가공기계, 운반기계 등 산업용기계류도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6.2% 증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운수·창고·통신업 등 비

제조업과 공공부문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건설수주는 공공기관의 발주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주택 발

주 호조로 17.5% 증가하였음

□ 소비동향

— 11월중 도소매판매는 자동차판매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도매업 및

소매업의 판매도 신장되어 15.4% 증가

— 11월중 내수용소비재출하는 휴대용전화기,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

의 높은 증가가 지속되고 비내구소비재도 10%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23.1% 증가

□ 경기종합지수

— 현재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10월중 둔화되었으나 11월 들어 전월보다 0.9p 증가하여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98년 7월 이후 상승추세가 지속되었

으나, 11월의 전년동월비는 19.7%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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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 9월 이후 등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실업

— 취업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실업자는 971천명, 실업률은 4.4%(계절조정 4.7%)로 하락세 지속

— 10월중 전산업 월평균 명목임금은 1,514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상승

□ 수출입동향

— 12월중 수출은 24.4% 증가한 154.5억달러로 월중실적으로는 사상

최대규모 기록

— 수입은 수출 및 생산활동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45.6% 증가

□ 종합

— 최근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지표도 회복세

로 전환됨으로써 경기순환의 저점을 통과한 후 경기회복국면에 진

입한 것으로 판단

—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물경

제는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개선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성장은 생산성위주의 설비투자 증가, 수출증가세에 의한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경기회복세가 경공업 및 중소제조업으

로 확산되고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을 제외한 업종으로 확산되

- 28 -



고 있음

— 경기회복세가 아직까지 전업종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으

며, 고실업상태의 개선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경제회복

이 수출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전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과정

이라 보여짐

나 .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

— 최근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0년 중에도 경기

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GDP 성장률은 1998년 중의 경

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1999년보다 낮은 7.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요항목별로는 소비 및 설비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

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건설투자도 증가로 반전할 전망하고

있음

소비 및 투자

— 2000년 중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의 회복 및 경제여건의 안정화에

따라 7.5%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 또한 금리하락 등으로 15.5%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수출입 및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것이나 흑자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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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연간 흑자규모는 115억달러 내외로 예상

— 수출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

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수입이 내수호조 지속, 고유가 등의 영

향으로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상승률이 1999년보다 높은 3.1% 수준에 이를

전망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의 오름세 지속 등 비용요인이 상존하

는 가운데 경기호조 지속으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증대

할 것으로 예상

<표 II- 2 >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e )

1/ 4 2/ 4 3/ 4e ) 4/ 4e ) 연간e ) 연간

GDP 성 장 률 - 5.8 4.5 9.9 12.3 13.6 10.2 7.2

민 간 소 비 - 9.6 6.2 9.1 10.3 9.6 8.8 7.5

설 비 투 자 - 38.5 12.9 37.2 48.0 40.4 34.3 15.5

건 설 투 자 - 10.2 - 13.7 - 8.5 - 10.0 - 5.9 - 9.2 5.1

상 품 수 출 15.6 11.9 18.3 25.3 31.8 22.1 9.6

상 품 수 입 - 24.6 26.4 30.8 40.0 40.8 34.7 16.7

경상수지(억달러) 405.6 61.9 63.8 66.4 68.0 260 115

상품수지 (억달러) 416.3 67.8 80.1 71.9 80.7 301 162

수 출 (통관) - 2.8 - 6.1 2.6 15.3 23.0 8.7 10.1

수 입 (통관) - 35.5 8.1 22.1 38.4 43.3 27.9 23.0
소비자물가
상승률1) 7.5 0.7 0.6 0.7 1.4 0.8 3.1

(4.0) (0.5) (- 0.5) (0.9)2 ) (1.0) (1.9) (4.3)

주) 1) ( )내는 전기말월대비 2)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및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199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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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의 국내경제전망

— 참고로 최근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수정치는 <표 II- 3>과 같

음.

<표Ⅱ - 3 > 주요 기관의 2 00 0년 경제전망

(단위: %)

KDI 정부 KIET 한국은행 한경연 삼성 현대 LG

성 장 률 7.8 6수준 6.5 7.2 6.7 6.5 5.9 7.4

소비자물가

상 승 률
3.2 3이내 3.8 3.1 2.6 3.2 3.7 3.1

실 업 률 - 4수준 - - - 4.8 5.4 4.2

경상수지흑자

(억불)
126

120내
외

118 115 100.6 104 87 132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경제 전망, 1999. 12. 29

재정경제부,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2000. 1. 19.

KDI, 분기별 경제전망(4/ 4), 1999.12.

KIET , 2000년 경제전망, 1999. 12. 28.

LG경제연구소, 국내경제전망, 1999.12.30.

현대경제연구소, 최근경기동향과 전망, 1999. 12. 17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및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1999. 12. 27.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 2000, 1999. 12.

2 .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1) 가격동향

가 . 12월 - 1월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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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2월 국제유가는 전월대비 배럴당 1달러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

는 지속적인 강세장이 유지되었음. 이는 4월 이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산유국들의 감산 활동과 Y2K 문제에 대비한 비상 비축수요의 증

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석유소비 증가 등 복합적 원인 때문임. 특히

이라크가 수출을 재개한 12월17일 이전까지 원유공급 감소로 인한 석

유 수급불균형의 우려감이 미국과 IEA의 석유재고통계 발표에 따라서

유가 등락이 심리적인 영향을 끼쳤음. 또한 연말 Y2K 문제에 대비하

기 위한 비축수요도 유가 상승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북미시장에서 WT I 현물가격이 배럴당 $27에 근접하였으며, 두바

이 원유도 12월 중순에 배럴당 24달러를 넘어섰음. 특히 이라크

원유의 수출 중단 이후 유럽지역의 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북해산 브렌트 원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26에 근접하는 추

세가 지속되었음. 유종별 원유의 12월 평균가격은 두바이 원유가

$23.60/ bbl, 브렌트 $25.64/ bbl, WT I $26.06/ bbl를 기록하였음

□ 2000년 1월1일, 전세계는 그 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Y2K 문제에 관한

특별한 사고없이 새천년을 맞이하였음. 우려하던 Y2K 문제가 해소되

자 국제유가는 새해 첫주 동안 연말대비 배럴당 최고 $ 1.50 정도 하락

하는 약세로 출발되음. 그러나 곧이어 산유국들이 3월 이후까지 감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유가는 배럴당 $30까지 급상

승하면서 반전되었음. 특히 북미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두들어졌음

— 사우디의 감산기한 연장 지지가 알려진 1월10일 이후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여 1월21일 WT I 현물시세가 $30/ bbl를 기록한 이

후 계속 $27/ bbl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음. 1월31일 WT I 원유의

현물시세는 $27.59/ bbl로 1월4일($25.52) 대비 배럴당 $2.07 인상

되었으며, 두바이 원유도 같은 기간동안 배럴당 $ 1.58 올랐음. 그

러나 두바이와 브랜트 원유의 1월 평균가격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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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4 > 최근 월 현물유가 추이

(단위: $/ bbl)

1999년 12월 2000년 1월 월평균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2월 1월

두바이 23.24 23.67 23.99 23.63 23.46 21.96 23.03 24.05 24.18 23.60 23.30

브렌트 25.36 25.68 25.67 25.80 25.70 23.76 24.88 26.59 26.40 25.64 25.41

WT I 25.46 26.23 26.29 26.06 26.28 24.84 26.31 29.47 28.35 26.06 27.24

자료) 한국석유공사

2) 1999년 원유가 동향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국제원유가격은 세계 5대 산유

국이 3월중순 헤이그협약을 통하여 1년 동안의 감산에 합의한 시기를

전환점으로하여 연말까지 끊임없는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유종별 연평

균 가격을 보면, 두바이 원유가 $ 17.24/ bbl로 전년대비 약 41% 인상되

었고, 브렌트 원유는 $ 18.09/ bbl로 약 37%, WT I 원유가 34%의 전년대

비 가격인상률을 기록함. 또한 연중으로는 12월 월평균 가격이 1월대

비 모두 200%가 넘는 가격인상률을 기록하였는데, 유종별로는 두바이

원유가 219%, 브랜트 229%, WT I 209%임. 일별 현물가격은 11월22일

WT I 원유가 $27.97/ bbl로 연중 최고가격을 기록하였고, 12월30일에는

$25.67/ bbl로 마감

— 유종별로 월평균 가격의 스프레드를 보면, 12월 통계자료에서 두

바이-브렌트는 $2.04/ bbl, 두바이- WT I $$2.36/ bbl, 브렌트- WT I

$0.42/ bbl인 것으로 나타남. 브랜트- WT I의 가격 스프레드가 두바

이-브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반

기와는 다른 양상임. 즉 상반기에는 브렌트 원유의 가격이 두바이

원유와 근소한 가격차이를 보였던 반면에 하반기에는 브랜트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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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WT I 원유가격에 근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Ⅱ - 1] 1999년 월별 유종별 현물유가 추이

3 ) 원유가 변동의 주요 요인

□ 12월의 원유가 상승을 불러온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겨울철 성수기의 영향임.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석유소비의 계절적 성수기라고 분류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월이 석

유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임. 이는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북미 등 세계 주요 소비지역이 모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임. 성수기에는 비수기와 비교하여 늘어나는 하루 석유소비량이

200만 - 500만배럴에 이름

— 12월 OPEC의 감산합의 이행률은 78%로 전월보다 낮아져 10개 감

산참여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은 총 2,390만b/ d로 전월보다 12만

b/ d 증가. 그러나 이라크는 일시적인 수출중단으로 생산량이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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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약 60%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OPEC의 전체 산유량

은 오히려 감소. 이라크는 결국 12월17일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하

였음. 유엔 안보리는 포괄적인 대이라크 정책결의안에 통과시키고

7차 Oil for Food" 프로그램을 승인함. 7차 계획은 180일간 총 52

억6천만 달러 규모의 제한적 석유수출을 이라크에 허용함. 한편

OPEC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감산연장에 대한 주장도 이어짐

—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 문제인 Y2K 때문에 발생되는 석유공급

차질에 대비하는 연말 비축수요도 12월의 일상적인 성수기 수요증

가와 맞물리면서 12월 유가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미국 에너

지정보국(EIA)은 미국에서의 Y2K 대비 비축수요 물량이 약 1,700

만 배럴인 것으로 추정

□ 1월의 유가 단기상승은 구조적 요인과 투기요인의 합작

—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산유국들의 감산기한 연장에 대한 공

감대 확산이 1월10일 이후 유가 단기급 등을 불러온 직접적인 계

기가 되었음. 14일 개최된 OPEC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감산기한 연

장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OPEC이 3월총회에서 감산기한을 연장

할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만 언제

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OPEC의 감산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유시장에 내재되어 있

던 상승기조가 세계 석유수급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요인과 선물시

장에서의 투기요인이 맞물려 유가상승을 가속화 시킴

— 1월의 기후 변화도 원유가 등락에 큰 영향을 끼침. 1월 첫주 미국

북동부지역의 기후가 매우 따뜻하여 일부 Y2K 비축물량 출하와

함께 유가 약세를 지원하였음.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추운날씨와

한파예보가 이어지면서 난방유 수급부족 우려 등으로 유가상승의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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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0년 원유가격 전망 (Dubai 기준 )

◆ 시나리오 Ⅰ(기준안): 연평균 $21.50/ Bbl

- 99년 대비 세계석유수요 2.4% 증가(IEA 전망)

- OPEC 감산합의 시한 6개월 연장, 非OPEC 증산 1.5%

◆ 시나리오 Ⅱ(저유가): 연평균 $ 18.50/ Bbl

- 99년 대비 세계석유수요 1.85% 증가

- OPEC 감산합의 1/ 4분기에 해제, 非OPEC 증산 2.0%

◆ 시나리오 Ⅲ(고유가): 연평균 $24.50/ Bbl

- 99년 대비 세계석유수요 3.0% 증가

- OPEC 감산합의 연말까지 유지, 非OPEC 증산 2.3%

<표Ⅱ - 5 > 시나리오별 가격전망

구 분 1/ 4 2/ 4 3/ 4 4/ 4 연평균

시나리오Ⅰ

(기준안 )

OP E C , 하반기

산유량 조정
23 .00 2 1 .5 0 19 .5 0 22 .00 2 1 .5 0

시나리오Ⅱ

(저유가)

OPEC, 1/ 4분기

산유량 조정
20.00 17.50 17.00 19.50 18.50

시나리오Ⅲ

(고유가)

OPEC, 연중 감산

유지
25.50 23.50 22.50 27.00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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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 6 > 세계 석유스급 밸런스 (백만 b/d)

1999년 2000년

1/ 4 2/ 4 3/ 4 4/ 4 평균 1/ 4 2/ 4 3/ 4 4/ 4 평균

총수요 76.5 73.1 74.8 76.9 75.3 78.1 75.3 76.4 78.7 77.1

총공급 75.2 72.9 73.4 74.1 73.9 74.8 74.6 75.0 76.8 75.3

재고
변동 - 1.3 - 0.2 - 1.4 - 2.8 - 1.4 - 3.3 - 0.7 - 1.4 - 1.9 - 1.8

주) 총수요 및 비OPEC 공급 데이터는 IEA 전망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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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2000년 에너지 수요 전망

□ 예측을 위한 입력전제인 거시경제지표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

용하였음

— 현재 국내민간연구소나 국제기관들의 경제전망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 상반기의 경제전망치보다는 높게 수정치를

제시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예측을 위하여 세부적인 경기전망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한국은행 전망치(1999년 12월)를 채택하였음

<표 Ⅲ - 1> 2 00 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1988
1999 2000

1/ 4 2/ 4 3/ 4 4/ 4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 5.8 4.5 9.9 12.3 13.6p 10.2p 7.2
소비자물가 7.5 0.7 0.6 0.7 1.4 0.8 3.1
생산자물가* 12.3 - 3.5 - 3.3 - 1.9 0.5 - 2.1 2.6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및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1999 12.

* KIET , 2000년 경제전망, 1999. 12.

□ 기온은 1981년 이후의 월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17년간 평균 기온 정

보를 이용

<표 Ⅲ - 2 > 평균기온 및 냉·난방도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 2.9 - 0.0 5.5 12.4 17.6 22.0 24.8 25.6 20.8 14.3 7.0 0.6

평균HDD 646.1 508.9 386.8 170.9 41.5 2.1 0.0 0.0 5.9 119.2 329.4 545.3

평균CDD 0.0 0.0 0.0 2.0 25.5 107.4 201.6 233.0 112.9 16.0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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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에너지 수요 전망

2000년 총에너지 수요는 7.6% 증가한 194.8백만 T OE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Ⅲ - 3 > 1차에너지 수요 전망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석탄 14,234 14,576 14,738 15,497 59,045 15,116 62,874

(천톤) (2.0) (2.5) (9.4) (8.7) (5.6) (6.2) (6.5)

석유 195,147 161,354 170,255 193,551 720,307 206,955 778,278

(천BBL ) (11.5) (3.6) (9.7) (5.0) (7.5) (6.1) (8.0)

LNG 4,235 2,200 2,524 3,750 12,709 4,584 14,151

(천톤) (27.1) (22.8) (15.8) (12.2) (19.4) (8.3) (11.3)

수력 1,134 1,589 1,909 1,434 6,066 1,091 5,555

(GW h ) (- 7.4) (- 13.9) (- 3.4) (36.1) (- 0.5) (- 3.7) (- 8.4)

원자력 23,174 24,478 27,054 28,358 103,064 25,504 106,764

(GW h ) (16.3) (14.6) (13.7) (15.2) (14.9) (10.1) (3.6)

기타 383 417 399 507 1,705 443 1,965

(천T OE ) (9.4) (9.4) (9.4) (17.6) (11.7) (15.6) (15.3)

1차에너지 47,500 41,099 43,339 49,090 181,027 50,903 194,844

(천T OE ) (11.4) (5.9) (10.4) (8.6) (9.1) (7.2) (7.6)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1999년 4/ 4분기 에너지수요는 석유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

으나, 경기회복이 산업생산으로 확산되면서 2000년에도 연중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00년 1/ 4분기에는 7.2% 증가한

후 더욱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999년 에너지수요 회복은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장률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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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는 증가율이 전망되어 외환위기 이전 소비 행태로의 회귀가

예상됨

— 1999년 에너지수요가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므로, 2000

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를 넘어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

시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는 가속화되고 있는 수송 수요의 증가와 지속적인 산업생산

증대에 따른 산업 수요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발전용

소비에서도 외환위기를 전후해 감소했던 부분이 크게 회복될 것으

로 예상되어 석유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LNG는 1/ 4분기의 수요증가율은 비교적 낮으나, 연간으로는 여전

히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11.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석탄은

안정적인 6.5%의 증가가 전망됨

2000년 1/ 4분기에는 전년의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또한 전년 동기대비 7.2%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 4분기 석유 수요는 경우 안정적이나 높은 유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증가에는 못미치는 6.1%의 수요증가가 전망됨

— 석탄과 LNG 수요 또한 연간 증가율보다는 낮으나 안정적인 6.2%

와 8.3%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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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 1] 1차에너지 소비증가율 전망

2 .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2000년 1/ 4분기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증가추

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여 연간 6.6%의 증가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1/ 4분기 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은 전년동기대비

5.7%, 수송부문은 10.0%, 그리고 가정·상업·공공부문은 5.8%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정상업부문에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유가 인상과 난방철 평년기온 전제에 기인함. 또한 경제 회복이

산업투자로 확산되는 한편 민간 소비는 다소 둔화되는 것과도 연

관지을 수 있음

— 2000년 연간으로는 1/ 4분기의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정

상업부문에서 5.8% 성장이 기대되며 수송부문과 산업부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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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와 5.7%의 증가가 예상됨

<표 Ⅲ - 4 >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산 업 196,649 19,049 19,999 21,329 80,025 20,717 84,558

(천T OE) (4.9) (2.7) (6.9) (6.4) (5.2) (5.4) (5.7)

수 송 6,478 6,816 7,536 7,356 28,187 7,022 31,015

(천T OE) (4.9) (4.0) (11.5) (10.0) (7.6) (8.4) (10.0)

가정·상업·공공 12,707 6,440 5,776 10,216 35,139 13,562 37,194

(천T OE) (29.4) (12.8) (14.8) (8.8) (17.5) (6.7) (5.8)

합 계 38,834 32,306 33,311 38,901 143,351 41,300 152,767

(천T OE) (11.8) (4.8) (9.2) (7.7) (8.5) (6.4) (6.6)

석 유 187,573 152,427 164,699 180,909 691,608 195,405 733,230

(천bbl) (14.2) (2.1) (9.2) (4.8) (7.6) (4.2) (6.0)

무연탄 633 431 464 842 2,370 568 2,227

(천톤) (8.0) (17.8) (4.3) (7.5) (8.7) (- 10.3) (- 6.0)

유연탄 6,166 6,592 6,543 6,530 25,831 6,306 26,175

(천톤) (- 3.1) (1.2) (3.2) (2.7) (1.0) (2.3) (1.3)

전 력 49.7 51.9 56.5 56.0 214.1 54.5 231.3

(T Wh) (6.2) (10.1) (13.0) (13.2) (10.7) (9.6) (8.0)

도시가스 3,832 1,998 1,190 3,013 10,033 4,507 11,585

(백만m3 ) (21.1) (28.5) (22.7) (29.0) (25.0) (17.6) (15.5)

열및기타 830 555 451 867 2,702 949 3,049

(천T OE) (12.2) (12.1) (9.8) (16.9) (13.2) (14.3) (12.8)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원별로는, 1/ 4분기에 석유제품 최종소비가 4.2%, 유연탄은 2.3%,

전력은 9.6% 그리고 도시가스는 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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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소비 증가가 둔화된 것은 역시 전년 하반기의 유가인상에

기인함

— 모든 에너지원의 2000년 최종소비는 IMF체제 이전인 1997년 수준

을 모두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수요증가율 면에서는 도시가스, 석

유, 전력 모두 IMF체제 이전의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보임

— 2000년 1/ 4분기에는 전 부문에서 5∼10%의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기대되며 특히 수송부문 소비 증가가 주도적일 것으로 예상됨. 외

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가장 느린 석유제품 소비 또한 2000년에

는 97년 동기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 - 2 ] 최종 에너지 소비증가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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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석유제품 수요 전망

2000년도 석유제품 소비는 8.0% 증가하여 778백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 1999년에 빠르게 회복되던 소비가 4/ 4분기에 상대적으로 둔화됨.

2000년 1/ 4분기 6.1% 증가 후 다시 소비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됨

<표 Ⅲ - 5 >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천bbl)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수송 46,804 49,268 54,674 53,103 203,849 50,756 223,922

(4.9) (2.8) (10.6) (8.9) (6.9) (8.4) (9.9)

산업 90,313 82,288 89,329 95,741 357,671 93,839 376,881

(5.9) (0.1) (6.2) (4.3) (4.2) (3.9) (5.4)

- 연료 31,933 27,481 28,259 32,322 117,913 32,076 122,828

(9.7) (3.9) (8.5) (6.5) (5.3) (2.1) (4.2)

- 원료 58,380 54,807 61,070 63,419 237,676 61,762 254,053

(4.0) (- 1.6) (5.1) (3.2) (2.7) (5.8) (6.9)

가정·상업·공공 50,456 20,871 20,697 38,065 130,088 50,810 132,427

(47.2) (9.0) (20.3) (1.2) (20.2) (0.7) (1.8)

발전, 지역난방 6,167 8,055 4,790 5,502 24,514 10,060 42,418

(- 31.7) (41.0) (27.9) (14.8) (5.3) (63.2) (75.6)

도시가스 1,402 873 766 1,140 4,181 1,489 3,802

(- 12.5) (12.2) (30.3) (- 5.3) (0.2) (6.2) (- 9.1)

석 유 계 195,147 161,354 170,256 193,551 720,307 206,955 778,278

(11.5) (3.6) (9.7) (5.0) (7.5) (6.1) (8.0)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이러한 2000년 연간 전망 778백만 배럴은 97년도 수준의 9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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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999년 수요는 96년 수준과 유사하였으며, 97년도 수준의

92%에 그쳤음

—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2000년에도 석유수요가 97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

은 외환위기 중 전환부문수요의 대폭 감소와 최근 가정상업 부문

의 정체가 주 요인임

— 한편, 1999년 석유수요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미치는 수준임에

반해, 2000년 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외환위기 이전

소비패턴으로 완전히 회귀할 것으로 판단됨

2000년 석유수요 증가는 수송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산업부문 또한

안정적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수송부문 경유와 LPG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고유가로 정체된 휘발유 수요

도 다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수송부문 수요는 2000년 하반기에 1997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산업부문 수요는 산업활동 호조로 연료와 원료 모두 안정적인 증

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1999년에 크게 증가했던 중유 소비

증가가 안정되는 반면, 최근에 소비가 늘기 시작한 등유와 경유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나프타 소비 또한 1999년의 상대적

정체에 대비해서는 안정적 증가가 기대됨

— 가정상업부문 수요는 최근의 고유가, 비교적 온난한 기온, 타에너

지원으로의 대체 등의 요인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임. 전환

부문 중 발전용 석유수요는 외환위기로 인한 큰 감소폭을 다소 회

복하면서 늘어날 전망이고, 도시가스제조는 천연가스로의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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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를 보일 전망임

주요 유종별 전망에서는 계속해서 경유(수송용)와 중유 소비가 증가세

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됨

— 휘발유 소비는 높은 제품 가격으로 1999년 4/ 4분기에 영향을 받았

지만, 경제 회복과 함께 증가 회복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향

후에 증가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중유는 발전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최근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음. 2000년에는 발전부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나고, 수송,

가정상업용 소비도 늘어나는 한편, 산업부문 소비는 증가폭이 다

소 둔화될 전망임

<표 Ⅲ - 6 > 주요 제품의 수요 전망 (1차에너지 기준 )

(단위: 천bbl)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휘 발 유 15,763 15,214 17,932 15,076 63,985 15,820 68,419

(15.3) (- 3.7) (11.6) (- 3.1) (4.7) (0.4) (6.9)

수송경유 16,775 19,296 20,496 21,032 77,599 18,987 86,378

(- 3.1) (10.0) (13.2) (12.9) (8.4) (13.2) (11.3)

등유+경유 47,940 20,350 20,562 36,872 125,724 48,320 133,759

(발전용포함) (45.3) (- 2.8) (8.7) (- 0.3) (14.5) (0.8) (6.4)

중 유 32,156 30,306 27,080 30,634 120,176 36,401 140,406

(발전용포함) (1.5) (15.1) (12.3) (7.3) (8.6) (13.2) (16.8)

나 프 타 55,652 50,190 56,389 57,632 219,863 58,565 235,224

(4.9) (- 1.6) (2.6) (2.7) (2.8) (5.2) (7.0)

L P G 19,881 16,975 18,254 21,595 76,705 23,776 76,905

(가스제조포함) (12.2) (16.0) (22.4) (21.4) (17.9) (19.6) (0.3)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의 소비량 합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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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는 수송 부문에서 1999년 1/ 4분기에 감소를 기록했던 것에 비

교할 때, 2000년 1/ 4분기에 지표상 큰 증가를 기록할 전망임. 산업

경기 호조와 함께 물동량 증가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가정상업 및 공공기타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 경유와 등유의

소비는 최근 정체되고 있어, 2000년 1/ 4분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연간으로는 증가폭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LPG 소비는 수송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타부문에

서는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연간으로는 1999년과 비슷한 수준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 전력 수요 전망

□ 2000년 1/ 4분기의 전력 수요는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1999년 1/ 4분

기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약 9.6%의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

<표 Ⅲ - 7 > 전력 수요 전망

(단위 : T Wh)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산업용 27.2

(4.1)

30.0

(9.9)

31.3

(14.7)

32.6

(15.9)

121.1

(11.3)

30.6

(12.6)

130.9

(8.1)
상업용 13.8

(11.4)

13.6

(13.3)

16.4

(14.0)

14.7

(13.1)

58.4

(13.0)

15.1

(9.8)

64.4

(10.2)
가정용 8.7

(4.8)

8.3

(5.9)

8.8

(5.5)

8.7

(4.4)

34.6

(5.2)

8.7

(0.0)

36.0

(4.1)
총 계 49.7

(6.2)

51.9

(10.1)

56.5

(13.0)

56.0

(13.2)

214.1

(10.7)

54.5

(9.6)

231.3

(8.0)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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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력은 12.1%, 상업용 전력은 9.8%, 그리고 가정용 전력은

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부문별 전력수요의 증가세는 경제여건의 안정화에 따라,

지난해의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추세를 회복하고 있음

을 보임

— 특히 산업용 전력 수요는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볼 때, 약 4%P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이는 무엇보다도 1998년에 비해 수출

호조 및 내수증진에 따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

고 있음

□ 2000년 전체의 전력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2000년의 전력 수요는 1999

연 대비 약 8.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도 전체 전력 수요 전망치는 231.3 T Wh로 1997년 전력 수

요량인 200.8 T Wh에 비해 15.2% 증가한 것임

— 산업용 전력의 성장 예측치는 8.0%로 전망되며, 상업용은 10.2%

내외의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가정용

전력 수요는 4.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산업용 전력수요의 성장세는 IMF관리체제 이후 수출의 호조와 내

수의 성장에 기인하며, 2000년에 전년대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됨

— 상업용 수요의 급신장은 IMF 관리체제하인 1998년에도 플라스 성

장을 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급 에너지인 전력에 대한

기호의 증가, 그리고 상업용 냉방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그

추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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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LN 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2000년 1/ 4분기의 LNG수요는 발전용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도

시가스 수요의 상승세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데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한 약 4.5백만톤으로 전망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소비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1999

년 1/ 4분기에 비하여 14.5% 증가한 3.5백만톤으로 전망

— 발전용 연료투입이 LNG에서 석유로 이전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8.8%가 하락한 1.0백만톤으로 예상됨

<표 Ⅲ - 8 > LNG 수요 전망

(단위: 천톤)

1998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도시가스용

발 전 용

6,233

(8.0)

4,030

(- 25.1)

3,031

(24.8)

1,124

(32.9)

1,280

(30.9)

863

(11.5)

872

(24.0)

1,589

(11.8)

2,406

(13.3)

1,270

(10.6)

7,589

(21.8)

4,845

(15.7)

3,469

(14.5)

1,025

(- 8.8)

8,857

(16.7)

5,028

(3.8)

L N G 계
10,263

(- 7.9)

4,155

(26.9)

2,143

(22.3)

2,461

(15.9)

3,677

(12.3)

12,434

(19.3)

4,494

(8.2)

13,885

(11.7)

주) 자체소비는 LNG계에서 제외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000년의 LNG수요는 발전용 수요의 정체가 예상되는 반면, 도시가스

수요는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전년동

기대비 11.7% 증가한 약 13.9백만톤으로 전망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소비는 가정부문의 안정적 증가 속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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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증가세 주도로 1999년에 비하여 16.7% 증가한 8,857천톤으로

전망

— 발전용 천연가스소비는 한국전력의 발전용 LNG수요의 정체가 예

상되나 포철의 자가발전 물량이 포함됨에 따라, 1999년에 비하여

3.8% 증가한 5,028천톤으로 전망

2000년 1/ 4분기의 도시가스 수요는 산업용 수요의 증가세가 확산되면

서 상업부문의 수요도 상승기조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한 4,613백만m3
로 전망

— 1999년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 호조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설비투

자 증가로 2000년 1/ 4분기의 도시가스수요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상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서비스 및 유통업의 호황을 바탕으로

1999년의 수요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며 전년동기대비 12.7%가 증

가한 746백만m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가정용 도시가스의 수요는 전년과 같은 대폭 성장은 기대하기 힘

들지만 겨울철 난방수요의 증가로 15%대의 안정적인 수요증가세

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000년의 도시가스 수요는 가정부문의 수요안정세와 산업부문의 고성

장 유지 등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

한 11,747백만m3로 전망

— 2000년 도시가스 수요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부문의 증가세 지속

임. 2000년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

지만, 산업부문의 LNG로의 연료대체와 신규수요가 꾸준히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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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가정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수도권보급이 안정화 추세로

접근하면서 하반기 이후 안정적인 수요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

망됨

— 상업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냉·난방용 수

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열병합발전용 수요는 1999

년의 소비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4.9%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표 Ⅲ - 9 > 도시가스 수요 전망

(단위: 백만m3 )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가 정 용

상 업 용

산 업 용

2,665

(18.2)

662

(22.8)

612

(35.4)

1,228

(24.8)

275

(28.9)

530

(38.1)

390

(7.5)

290

(20.9)

524

(40.0)

1,860

(25.2)

510

(27.8)

747

(44.8)

6,143

(20.8)

1,736

(24.8)

2,412

(39.8)

3,064

(15.0)

746

(12.7)

803

(31.3)

6,843

(11.4)

1,820

(4.9)

3,085

(27.9)

도시가스계
3,939

(21.4)

2,032

(28.6)

1,204

(23.2)

3,117

(29.9)

10,292

(25.5)

4,613

(17.1)

11,748

(14.1)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6 .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2000년의 석탄 수요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6,287만톤을 기록할 전망

임. 그리고 2000년 1/ 4분기에는 6.2%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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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주로 발전부문 석탄 수요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임

<표 Ⅲ - 10 > 석탄 수요 전망

(단위: 천톤)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무연탄계

가정·상업

산업

발전

유연탄계

제철

시멘트

기타산업

발전

1,142

(9.6)

290

(- 24.3)

343

(69.0)

509

(11.6)

13,092

(1.4)

4,578

(- 1.9)

968

(- 10.2)

620

(- 0.5)

6,926

(5.9)

1,042

(17.2)

151

(- 11.7)

280

(43.6)

611

(16.8)

13,534

(1.5)

4,517

(- 1.4)

1,534

(6.3)

541

(10.9)

6,942

(1.7)

1,193

(9.9)

126

(- 16.0)

338

(14.6)

729

(13.7)

13,545

(9.4)

4,677

(1.5)

1,303

(7.9)

563

(6.6)

7,002

(15.9)

1,540

(- 4.6)

532

(1.3)

310

(20.2)

698

(- 16.0)

13,957

(10.4)

4,618

(3.1)

1,319

(2.2)

593

(0.2)

7,427

(18.3)

4,917

(6.2)

1,099

(- 10.6)

1,271

(33.6)

2,547

(3.9)

54,128

(5.6)

18,390

(0.3)

5,124

(2.1)

2,317

(3.9)

28,297

(10.2)

1,247

(9.2)

247

(- 14.8)

321

(- 6.4)

679

(33.5)

13,869

(5.9)

4,645

(1.5)

1,030

(6.4)

631

(1.8)

7,563

(9.2)

5,079

(3.3)

914

(- 16.8)

1,313

(3.3)

2,852

(12.0)

57,795

(6.8)

18,520

(0.7)

5,323

(3.9)

2,332

(0.6)

31,620

(11.7)

석탄계 14,234

(2.0)

14,576

(2.5)

14,738

(9.4)

15,497

(8.7)

59,045

(5.6)

15,116

(6.2)

62,874

(6.5)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e는 전망치

2000년의 무연탄 수요는 508만톤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고, 1/ 4분

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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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업부문 무연탄 수요는 과거의 감소추세가 이어져 전년대

비 16.8% 감소하고, 1/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할 전망

임. 그러나 소비 감소폭의 둔화는 전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보

임

— 산업용 무연탄 수요는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용 무연탄 수요는 전년대비 12.0% 증가할 전망이며, 1/ 4분기

에는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할 전망임

2000년의 유연탄 수요는 5,780만톤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고, 1/ 4분

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할 전망임

— 제철용 유연탄 수요는 전년대비 0.7% 증가할 전망이며, 1/ 4분기에

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할 전망임. 2000년에도 철강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로의 조강생산이 0.4% 증

가할 전망이어서 제철용 유연탄 수요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

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수요는 금년에도 건설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전년대비 3.9% 증가할 전망이며, 1/ 4분기에는

전년동기의 감소에 대한 반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할 전

망임

— 기타 산업부문의 유연탄 수요는 전년대비 0.6% 증가할 전망이며,

1/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할 전망임

—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라 전년대비

11.7% 증가할 전망이며, 1/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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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11> 유연탄소비 관련 주요제품 생산량 전망

(단위: 천M/ T , %)

제품 1999 2000
철강

시멘트

23,925 (0.5)
48,308 (4.8)

24,020 (0.4)
50,636 (4.8)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철강: 조강(전로)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99.12

2000년의 열에너지 수요는 108만T OE로 전년대비 8.7% 증가하고, 1/ 4

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할 전망임. 과거의 증가세에 비해서

는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여짐

2000년의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는 197만T OE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고, 1/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할 전망임. 이는 주로

산업부문과 공공기타부문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표 Ⅲ - 12 >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T OE)

1999 2000

1/ 4 2/ 4 3/ 4 4/ 4p 연간p 1/ 4e 연간e

열에너지

신재생및기타

447

(14.6)

383

(9.5)

138

(21.1)

417

(9.4)

53

(12.3)

399

(9.4)

360

(15.9)

507

(17.6)

997

(15.8)

1,705

(11.7)

506

(13.3)

443

(15.6)

1,084

(8.7)

1,965

(15.3)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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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에너지 수요 동향의 특징 및 정책제안

1. 수요동향의 특징

□ 1999년도 에너지 소비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

— 1999년 총에너지소비는 1997년 180.6백만T OE를 가볍게 넘어서는

181.0백만T OE를 기록

— 상반기는 경기회복 심리에 따라 가정·상업부문의 증가세가 주도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며 산업부

문이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양상을 나타냄

—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소비 위축 요인에도 불

구하고, 강력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수요는 단숨에 외환위

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에너지소비 행태로 회귀

□ 1999년 국제유가가 연초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오르는 교란 요인이 발

생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1차

에너지 소비는 9.1%의 증가세를 기록

— OPEC의 감산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

상되면서 석유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 2000년 에너지 수요는 산업부문의 경기호조로 설비투자의 증가와 가동

률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7.2% 전망)을 상회하는 7.6%의 증가가 예상

됨

— 경기호조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1999년 에너지소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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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였던 가정부문에서 산업·상업부문으로 중심이 이전되는

현상을 나타낼 것임

— 신규 설비투자가 전자·통신 및 자동차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송용

설비투자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송용 유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철강·시멘트 산업에서의 에

너지 수요의 증가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고,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등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수요의 증가가 전망됨

— 다만, 소득증가의 영향으로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외환

위기 이전의 소비패턴이 그대로 이어질 전망임

□ 1999년 1차에너지에서의 석유·석탄비중의 하락과 LNG·원자력비중의

증가

— 외환위기와 함께 급감하였던 석유소비의 구성비(53.8%)는 국제유

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1998년(54.6%) 보다 약간 하락하였음

—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및 LNG소비의 증대로 1999년도에도 원

자력(14.2%)과 LNG(9.1%)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 외환위기와 함께 구성비중이 높아진 석탄의 경우 다시 경기가 회

복됨에 따라 비중이 낮아진 상태임

□ 최종에너지에서의 전력·도시가스비중 증가와 석유·석탄비중 하락

— 외환위기와 함께 낮아진 석유비중은 1999년(65.0%)에도 1998년

(65.5%)에 이어 약간 하락하였음. 이는 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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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만, 국제유가인상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둔화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됨. 도시가스비중은 소득증대에 따른 천연가스의

선호로 6.4%에서 7.4%로 증가, 전력비중은 1998년 12.6%에서

12.9%로 증가한 반면, 석탄비중은 13.7%에서 12.9%로 하락하였음.

이는 경기회복으로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고급에너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경기회복이 가정·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부문별로

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구성비중이 1998년 22.7%에서

1999년 24.5%로 높아진 반면, 산업부문의 비중이 1998년 57.6%에

서 1999년 55.8%로 하락하였음. 수송부문은 1998년 19.7%에서

1999년 19.6%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2 . 정책제안

□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 확산

— 1999년 하반기 이후 산업 생산 증대로 경기회복이 확산되었고

2000년에도 산업부문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용 및

상업용 에너지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임

— 따라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가동율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가 요구됨

□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유인책 시급

— 1999년 하반기 이후 수송용 설비투자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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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 이후로 구매를 지연하고 있던 내구재 구입, 특히 자동차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종에너지 수송부문의 구성비중 전망에 의하면, 1999년 19.7%에

소 2000년 20.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2000년 국제유가: 2/ 4분기 이후 국제 유가의 안정화 전망

— 공급 측면에서 OPEC의 감산합의가 확고하게 이행되고 있고 감산

시한의 연장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수요측면에서는 아시아의

경기회복 및 선진국의 경기호조 등 세계 석유 수요 증대가 예상됨

— 겨울철 난방수요가 계속되는 3월까지는 고유가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영향으로 2000년의 경우에는 OPEC이 하반기 산유량을 조

정한다는 전제하에 21.50$/ bbl의 수준에서 유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고유가 기조는 경기회복기에 진입한 우리 경제에 물가상

승, 국제수지부담, 성장둔화 등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음

— 유가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우려와는 달리,

우리사회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즉 가격체계 개편, 절약시설 투자 및

절약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전환을 위해 가격현실화 등에 따른 일시적 고통을 감

- 58 -



<표 Ⅳ - 1> 시나리오별 2 000년 국제유가 전망

구 분 1/ 4 2/ 4 3/ 4 4/ 4 연평균

시나리오Ⅰ

(기준안 )

OP E C , 하반기

산유량 조정
23 .00 2 1 .5 0 19 .5 0 22 .00 2 1 .5 0

시나리오Ⅱ

(저유가)

OPEC, 1/ 4분기

산유량 조정
20.00 17.50 17.00 19.50 18.50

시나리오Ⅲ

(고유가)

OPEC, 연중 감산

유지
25.50 23.50 22.50 27.00 24.50

내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음

주) 국제유가 1999년 연평균 17.3$/ bbl 기준에서 2000년 21.5$/ bbl로

상승하였을 경우를 가정함.

□ 수송용 연료 구성의 변화

— 수송용 연료의 경우 1999년 휘발유보다는 LPG 차량에 대한 선호

로 LPG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차이(세금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표 Ⅳ - 2 > 유가상승이 생산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GDP 손실 소비자물가상승률 무역수지 악화

감소율(%P) CPI(%P ) 감소액(억$ )

- 0.44 1.6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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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수송용 유류간의 가격 차이를 개선하여 수송용 연료 구성

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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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의 정책현안 분석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의 충격반응 >

- 구조적 V A R모형에 의한 분석

1. 구조적 VAR 모형의 일반적 구조

□ 일반적 형태는 기본적인 VAR 모형의 구조

y: 거시경제변수의 벡터

A(L): 시차연산자 L에 따른 계수 행렬

: 구조적 교란 벡터

— 거시경제변수인 y는 거시경제를 구성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

시경제 변수들로 구성됨.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는 현재의 시간구조

만이 아니라 과거의 시차구조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설명되며 이

러한 시차구조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계수는 A (L)로 표현

— 거시경제의 구조 식[1]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사용

— A0를 A(L)에서 L0의 계수라고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음.

[1]A ( L )y =

[가정 1] ( t) is u n corre la ted with y ( t - s) for s >0

[가정 2] a re m u tu a lly u n cor re la ted w ith each other

[가정 3] A 0 is n on - sing u lar

[가정 4] D iag on a l e lem en ts of A 0 a re equ a l to u n 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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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정들과 함께 거시경제구조를 표현한 식[1]은 다음과 같

이 현재의 계수와 과거의 계수를 분리하여 다시 쓸 수 있음

— 여기서 A0는 현재의 계수인 A0를 제외한 A (L)의 계수 행렬로 정

의

□ 구조적 VAR 모형

— 구조적 VAR의 논리적 구성은 계수행렬인 A0를 구체적으로 분리

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변수간의 현재의 상호반응에 대한 사전적인

제약(a priori restrictions)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사전적인 제약을 설정하고 A0에 대한 추정치가 얻어지면,

구조적인 충격에 대한 동태적인 반응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8]의 축약형(reduced form )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음

— 여기서 B(L) = - A0- 1A0(L)로 정의됨. 식[3]에서 y의 시차변수가

축약형 교란항인 ut와의 직교(orthogonal)조건이 성립되므로 통상

회귀추정(OLS)에 의하여 B(L)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B(L)과 A0를 얻을 수 있다면 외부의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

의 동태적 반응을 추적할 수 있음. 식[2]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음

— 식[1]과 식[4]는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약을 구조적 오차 사

[2]A 0y = - A 0 ( L ) y +

[3]y = B ( L )y + u

[4]A 0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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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약으로 요약하는 것을 의미함. 다시말해

서 u를 구성하는 요소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하여 A0

에 대한 제약 형태를 취하도록 가정을 두는 것을 뜻함. 이러한 가

정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구조적 VAR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축

약형태(reduced form )의 충격반응함수(reaction function)를 추정하

게 됨. 이러한 축약형 반응함수를 가지고 자료에 대한 어떠한 제

약을 두지 않고 외부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동태적 반응을 구분

해 낼 수 있게 됨

2 . 변수의 구성

□ 한국 거시경제를 규정할 수 있는 변수의 구성으로 국제유가(OILP), 산

업생산지수(IP ),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가격(EP ), 에너지소비(E ),

미국연방기금금리(FF (federal fund rate)), 통화량(M), 콜금리(CR), 대

미환율(EXR) 9개 변수를 구성

□ 이들 변수중 4개 변수는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변수로 간

주하였음. 산업생산지수(IP ),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가격(EP), 에

너지소비(E) 등 네 변수는 거시경제의 상황을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하

였음

□ 국제유가(OILP)와 미국연방기금금리(FF )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변수로 구성하였음. 특히, 국제유가(OILP )는 국제 에너지시장

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변수로

고려하였음

□ 이외의 콜금리(CR), 통화량(M)과 대미환율(EXR)은 통화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s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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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가정

□ 주요 식별가정(identifying assumptions)의 기본 개념은 거시경제변수인

국제유가(OILP), 산업생산지수(IP ),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가격

(EP), 에너지소비(E), 미국연방기금금리(FF )는 정책변수인 통화량(M),

콜금리(CR), 대미환율(EXR)의 변동에 대하여 한 기간 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설정

□ 이러한 기준에서 거시경제 변수의 교란항(innovations)은 정책변수의

교란항(innovations)에 대하여 외생적이라고 할 수 있음. 거시경제변수

의 당기에 대한 외생성(contemporaneous exogeneity )은 계수행렬 A0

에 대한 유용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축차적 구조(recursive

structure)는 또한 거시변수 함수를 식별하는 문제와 정책변수 함수를

식별하는 문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유가는 모든 다른 변수의 교란항에 대하여 당기에 외생적이라

고 가정하였음

— 거시경제 변수들은 정책변수의 움직임에 대하여 한 기간 늦게 반

응한다고 가정

— 에너지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당기에 에너

지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에너지가격은 한 기간 늦게 반응한다고

가정

— 에너지소비는 산업생산, 국제유가, 소비자물가지수, 에너지가격에

의하여 당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음. 에너지가격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에너지가격

정책은 대부분 직접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제유가

와 상당히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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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기금금리(FF )는 외국의 정책 충격에 대하여 국내경제의

반응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 화폐공급식은 중앙은행이 단기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당기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음. 여기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화

폐정책의 주요 목적은 물가와 환율의 안정으로 가정하였음

— 화폐수요식은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가 실질소득과 명목이자율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

— 환율식은 금융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식(arbitrage)으로 환율

의 교란항은 모형구조내의 모든 다른 변수들의 교란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4 . 자료 및 추정

□ 추정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1983년 1월부터 1999년 2월까지의 자료

를 이용하였음

— 국제유가(OILP)와 미국연방기금금리(FF )는 국제통화기금(IMF )의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 에너지소비(E )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의 자료를 사

용

—기타 다른 변수들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의 자료를

이용

□ 거시경제 변수의 구조 파라미터는 단순하게 OLS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고, 이후 거시경제 변수의 교란항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정책변수 방

정식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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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VAR의 시차구조는 1, 2, 3, 6, 9, 12의 시차구조를 사용하였

음

— 사용한 자료는 이자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그형태를 취하고 있음

5 . 추정결과

□ 당기구조계수행렬 A0에 대한 추정

— 당기구조계수행렬 A0의 구조

— 이러한 A0 행렬의 구조를 가지고 각 계수를 추정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음

□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변수에 대하여 적절한 구조적 모형을 식별하여

추정한 이후 국제유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충격직후 약간 하락하나 이후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충격 직후 소

<표 1> 당기구조계수행렬의 구조

1 0 0 0 0 0 0 0 0
a21 1 0 0 0 0 0 0 0
a31 a32 1 0 0 0 0 0 0
a41 a42 a43 1 0 0 0 0 0
a51 a52 a53 a54 1 0 0 0 0
a61 0 0 0 0 1 0 0 0
0 a72 a73 0 0 0 1 a78 0
a81 0 a83 0 0 0 a87 1 a89
a91 a92 a93 a94 a95 a96 a97 a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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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정부

가 직접규제에 의하여 소비자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억제정책이 결국 국제유가 상승의 영

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 당기구조계수행렬의 추정결과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a21

a31

a32

a41

a42

a43

a51

a52

a53

a54

a61

a72

a73

a78

a81

a83

a87

a89

a91

a92

a93

a94

a95

a96

a97

a98

-0.0111

-0.0037

-0.0400

-0.0147

0.0035

0.9183

0.1912

0.6329

-0.0246

-0.3048

0.5466

0.0401

-0.8357

0.0043

-2.7478

0.6963

-42.8570

25.9228

-0.0244

-0.4949

-0.0833

0.4461

0.0590

-0.0001

-0.2867

-0.0048

0.0120

0.0045

0.0281

0.0208

0.1295

0.3426

0.0465

0.2890

0.7795

0.1672

0.2483

0.1335

0.5197

0.0123

1.0082

18.4770

9.5329

15.4840

0.0179

0.1045

0.2887

0.0617

0.0268

0.0049

0.1405

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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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격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상승압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

격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수요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별 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산업생산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요가

별 다른 변동이 없는 것은 에너지가격의 상승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 실질에너지 가

격은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결국 에너지수요

에 있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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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부담금이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억제가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산화탄소의 배출, 에너지의 사용과 거시경제 및 각 산업 부문간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의

다 산업부문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KEED)을 개발 운영하였음

II . 다 산업부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 본 일반균형모형(KEED)의 구조는 크게 일반경제부분과 에너지 및 환

경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경제부문은 생산, 가계, 정부, 해외, 동

태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생산: 생산함수는 규모의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기술

을 가진 다단계 레온티에프 - 콥 다글라스 - CES함수임. 본원적 생

산요소인 노동과 자본과 중간투입요소인 화석연료와 기타 재화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18개의 산업부문이 18개의 재화를 생산하며,

한 개의 산업부문은 한 복합재화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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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가계의 최종소비는 소득과 상대가격의 함수이며, 가계의 최

종수요함수는 소비재, 에너지, 투자재를 포함한 18개 재화의 선형-

로그수요체계(Log- linear demand system )를 가지고 있음. 각 재

화는 불편대체탄력성(CES) 함수형태의 효용함수에 의해 국내재와

수입재가 분배됨

— 정부: 정부지출은 예산제약 하에서 정부의 지출행태에 따라 행해

지고, 정부예산은 직접세인 소득세, 간접세인 물품세, 수입 관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관련세 등으로 이루어짐.

— 해외: 작은 국가가정(Small country assumption)을 채택하고, 동일

재화도 지역에 따라 생산재의 차이가 있다는 아밍턴가정

(Amington assumpt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무역적자

또는 무역흑자)을 나타내는 무역계정이 있음

— 동태화: 민간 또는 정부의 투자에 의해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노

동력의 증가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에너지 사용효율지표 등 추

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 본 일반균형모형(KEED)의 생산부문은 <표 3>에서 보듯이 18개로 구분하였

음

□ 모든 산업부문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레온티에프함수, 콥-다

글라스함수, 불변대체탄력성(CES)함수를 가진 다층적 생산구조로 구성

된 것으로 가정함.

— 생산함수에 대한 이러한 가정들 때문에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특히 산출물당 중간재의 투입-산출계수의 값이 고정되어 중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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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산요소간, 중간재간의 대체가능성이 없음(레온티에프 생산

기술을 가정)

<표 3 > KEED 모형의 산업분류

분류구분 분류산업

1. [agr] 1. 농림수산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 [min] 2. 광업 (Mining and quarrying)

3. [foo] 3. 음식료산업 (Food and kindred products and tobacco)

4. [tex] 4. 섬유 및 목재산업 (Textile mills and wood products)

5. [pup] 5. 펄프 및 지류산업 (Pulp and paper)

6. [chb] 6. 기초화학산업 (Chemical basic products)

7. [chp] 7. 화학제품산업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8. [sto] 8. 요업 및 토석산업 (Stones, clay and glass products)

9. [iro] 9. 철강산업 (Primary iron and steel products)

10. [nfm] 10. 비철금속산업 (Nonferrous metal products)

11. [man] 11. 제조업 (Manufacturing products)

12. [con] 12. 건설업 (Construction)

13. [tra] 13. 운송 및 보관업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14. [ser] 14. 서비스 및 기타 (Services)

15. [Eco] 15. 석탄 및 석탄제품산업 (Coal and coal products)

16. [Eoi] 16. 정유산업 (Oil products)

17. [Eel] 17. 전력산업 (Electric utility)

18. [Ega] 18. 가스산업 (Gas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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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균형모형 (KEED )의 생산구조

III . 기준안 (Bu sine s s - as - U s ual )

□ 일반균형모형(KEED)에서 추정된 정책실험기간(1990- 2010)동안의 기준

안의 일반경제지표와 연평균 성장률이 <표 4>에 요약되어 있음

□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환경정책이나, 구조변화, 기타 외부의 여건에 변

화가 없다고 가정한 기준안의 경우 주요 실질 거시경제지표의 장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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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매우 안정적임

—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년평균성장율은 전반 10년(1990- 2000)

동안은 6.16% 에 달할 것이며 점차 둔화되어 후반 10년

(2000- 2010)동안은 5.5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책실험

기간(1990- 2010)동안의 년평균성장율은 5.87%에 달할 것임. 그 결

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의 105.8조원에서 2010년에는

297.2조원으로 증가될 것임

— 민간소비의 년평균증가율은 4.44%이고, 이는 실질 GDP의 년평균

가율인 5.87%보다 1.43%p만큼 낮음

—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의 증가율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조금 줄어 듬. 수출은 정책실험기간의 전반 10년(1990- 2000) 동안

의 연평균증가율 5.43% 에서 점차 가속되어 후반 10년(2000- 2010)

동안에는 6.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입은 전반 10년

(1990- 2000)동안의 연평균증가율 6.03%에서 점차 둔화되어 후반

10년(2000- 2010)동안에는 5.52%에 이를 것임

□ 산업별 생산을 살펴보면 기타 제조업(Man), 건설업(Con), 서비스업

(Ser )이 총 국내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생산부문(매출액 기준)의 연평균 생산증가율은 5.7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개별 산업의 연평균 국내생산증가율은 기초화학

산업이 7.27%, 기타 제조업이 6.41%, 화학제품산업이 6.16%로 전

체 생산부문의 연평균 생산증가율보다 높고, 섬유산업이 4.12%,

석탄제품산업이 4.35%, 광업이 4.90%로 이들 산업의 연평균 국내

생산증가율은 전체 생산부문의 연평균 생산증가율보다 낮음

—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점차 변화하여,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의 18.2%에서 2010년에는 20.7%로 점차 증가하고, 섬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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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은 1990년의 7.6%에서 2010년에는 5.6%로 떨어질 것임

<표 4 > 기준안의 주요 경제지표

년 도 성장률

경제지표(조원) 1990 1995 2000 2005 2010 90/ 10

실질 국내총생산 178.5 242.9 324.4 427.7 558.3 5.87%

민간소비 156.0 299.8 276.0 355.7 450.1 5.44%

정부소비지출 27.2 38.9 55.0 77.7 110.2 7.24%

수입 57.9 78.3 104.0 136.6 178.0 5.77%

수출 53.2 71.0 90.2 124.4 164.4 5.81%

고정자본형성(유효단위) 82.4 120.8 171.2 236.7 321.3 7.04%

전산업 생산 합계 (조) 417.2 563.4 748.3 981.7 1276.4 5.75%

산업별 생산비중 (%)

1. 농림수산업 5.3 5.3 5.3 5.2 5.0 5.49%

2. 광업 0.4 0.4 0.4 0.4 0.4 4.90%

3. 음식료업 6.8 6.9 6.9 6.9 6.7 5.74%

4. 섬유제품 7.6 7.0 6.5 6.0 5.6 4.12%

5. 펄프 및 지류 1.2 1.1 1.1 1.1 1.1 5.69%

6. 기초화학 1.1 1.2 1.3 1.4 1.5 7.27%

7. 화학제품 5.2 5.3 5.4 5.5 5.6 6.16%

8. 요업 및 토석 1.9 1.9 2.0 2.0 2.0 5.92%

9. 철강제품 4.6 4.5 4.4 4.3 4.3 5.44%

10. 비철금속 0.8 0.8 0.7 0.7 0.7 5.21%

11. 제조업 18.2 18.7 19.2 19.8 20.7 6.41%

12. 건설업 10.5 10.6 10.7 10.8 11.0 6.00%

13. 운송 및 보관 3.8 3.7 3.7 3.7 3.6 5.56%

14. 서비스 및 기타 28.7 28.6 28.5 28.3 27.9 5.60%

15. 석탄 및 석탄제품 0.6 0.5 0.5 0.5 0.4 4.35%

16. 석유제품 1.8 1.8 1.8 1.8 1.4 5.78%

17. 전력 1.4 1.4 1.4 1.4 1.4 5.79%

18. 가스 0.2 0.2 0.2 0.2 0.2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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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저감시나리오별 파급효과

□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정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세 가지의 시나리

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

석하였음

— ' 1990년 안정화 '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준안의 1990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는

안이고

— ' 1995년 안정화 '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준안의 1995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는

안이며

— ' 2000년 안정화 '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준안의 2000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는

안임

□ 1990년 안정화 , ' 1995년 안정화 '와 ' 2000년 안정화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음

— 2010년의 탄소톤당 에너지탄소세액은 1990년 안정화는 80.0만원

이고, ' 1995년 안정화 '와 ' 2000년 안정화 '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40.8만원과 17.9만원에 달 할 것임

— 정책실험기간(1990-2010) 동안의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 1990년 안정화'

의 경우 기준안의 5.87%에 비해 2.10%p가 적은 3.77%, '1995년 안정화'

의 경우 1.23%p가 적은 4.64%, '2000년 안정화'의 경우 0.64%p가 적은

5.23%로 추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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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정책목표에 따른 에너지탄소세의 경제적 영향

정 책 목 표

지표 기준안대비 단위
1990년
안정화

1995년
안정화

2000년
안정화

실질 GDP 누적합계 조원 3521.04 3838.71 4025.17

실질 GDP손실 누적합계 조원 -625.27 -307.60 - 121.14

기준안 대비(%) - 15.08 -7.42 - 2.92

실질 GDP성장율 1990- 2010 %(평균) 3.77 4.64 5.23

기준안 대비(차이) %(평균) - 2.10 - 1.23 -0.64

화석연료 절약분 누적합계 백만TOE - 2383.30 - 1627.95 -901.99

기준안 대비(%) -52.09 - 35.58 - 19.71

CO₂ 배출감축량 누적합계 백만탄소톤 - 1152.61 -756.04 -398.88

기준안 대비(%) -45.32 - 29.73 - 15.68
무역수지 2010 조원 94.49 58.44 32.60

환경세 수입 2010 조원 66.16 45.75 27.40

실질 GDP 2010 % - 33.0 - 20.8 - 11.4

생산 2010 % -8.0 -4.8 - 2.6

민간소비 2010 % - 26.9 - 15.6 -8.1

정부지출 2010 % -9.7 -5.5 - 2.8

수입 2010 % - 24.5 - 16.6 -9.9

수출 2010 % 28.1 15.6 7.9

고정자본 2010 % - 10.3 -4.9 - 1.8

화석연료수요 2010 % - 71.4 -61.4 -48.0
석탄수요 2010 % - 82.2 -74.4 -61.4
석유수요 2010 % - 67.1 -56.2 -42.5
가스수요 2010 % - 21.6 - 12.0 -4.4
석탄가격 2010 % 1258.7 643.2 283.6
석유가격 2010 % 394.9 208.1 97.2
가스가격 2010 % 290.6 153.6 71.1

년 CO₂ 배출량 2010 % - 65.8 -54.4 -40.1

에너지탄소세 2010 천원/탄소톤 799.9 408.1 179.4

주: 1990년 불변가격 환율 = 714 원/US$, 현재가치의 년할인율 = 5%

— 2010년의 실질GDP는 기준안 대비 33.0% ('1990년 안정화' ), 20.8%

('1995년 안정화' )와 11.4% ('2000년 안정화' )만큼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정책실험기간(1990- 2010)인 20년 동안 절약될 누적 화석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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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 1990년 안정화 '의 경우 기준안의 52.1%인 23.8억 T OE,

' 1995년 안정화 '의 경우 기준안의 35.6%인 약 16.2억 T OE, '2000

년 안정화 '의 경우 기준안의 19.7%인 약 9.0억 T OE로 추정됨

— 2010년에는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총 화석연료수요가 기준안 대비

71.4% (' 1990년 안정화 ' ), 61.4% (' 1995년 안정화 ' )와 48.04%

('2000년 안정화 ' )만큼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화석연료가격 상승률의 차이에 따른 화석연료의 상대가격의 변화

는 개별 화석연료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2010년의 석탄수요는 기

준안의 석탄수요에 비해 82.2% (' 1990년 안정화 ' ), 74.4% (' 1995년

안정화 ' ), 61.4% ('2000년 안정화 ' ), 석유수요는 67.1% (' 1990년 안

정화 ' ), 56.2% (' 1995년 안정화 ' ), 42.5% ('2000년 안정화 ' ), 가스수

요는 21.6% (' 1990년 안정화 ' ), 12.0% (' 1995년 안정화 ' ), 4.4%

('2000년 안정화 ' )만큼 감소될 것임

□ [그림 2]는 '안정화 '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실질GDP에

미친 영향을 기준안 대비 퍼센트 변화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 저감시나리오별 실질 G DP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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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안정화 , ' 1995년 안정화 '와 ' 2000년 안정화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 개별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가 <표 6>에 요약되어 있음

— 2010년의 전 산업의 생산(매출액기준)은 기준안에 비해 8.0% ('1990년

안정화' ), 4.8% ('1995년 안정화' ), 2.6% ('2000년 안정화' )가 감소될 것

임

— 화석연료산업의 2010년의 생산변화를 보면, 석탄생산은 기준안의 석탄생

산에 비해 84.6% ('1990년 안정화' ), 77.6% ('1995년 안정화' ), 65.7%

('2000년 안정화' ), 석유제품의 생산은 86.7% ('1990년 안정화' ), 79.9%

('1995년 안정화' ), 67.9% ('2000년 안정화' ), 가스생산은 23.5% ('1990년

안정화' ), 13.1% ('1995년 안정화' ), 5.0% ('2000년 안정화' )가 감소될 것

임

— 에너지다소비산업인 기초화학산업, 운수업, 철강산업, 건설업, 요업제품

및 시멘트산업의 생산은 상당히 감소될 것임. 특히 기초화학산업은 온실

가스 저감정도가 가장 적은 2000년 안정화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기

준안에 비해 22.6%의 생산감소가 예상됨

— 반면에 2000년 안정화의 경우 2010년에는 기준안에 비해 섬유산업은

11.3%, 제조업은 5.4%, 비철금속산업은 5.0%, 펄프 및 제지산업은 3.5%

만큼 생산이 증가될 것임

— 이러한 산업별 생산변화의 차이는 각 산업의 에너지 사용, 특히 화석 연

료원별 비중의 차이와 산업별 산출물가격의 변화 정도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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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저감시나리오별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

1990년 안정화 1995년 안정화 2000년 안정화

산업별 생산

1. 농림수산업 - 9.9 -4.0 - 1.1

2. 광업 - 4.3 - 1.3 0.3

3. 음식료품 - 18.0 -9.5 -4.3

4. 섬유제품 35.4 20.5 11.3

5. 펄프 및 지류 5.7 4.8 3.5

6. 기초화학 -53.8 -38.2 - 22.6

7. 화학제품 - 5.7 -3.5 - 1.5

8. 요업 및 시멘트 - 17.6 - 10.0 -4.8

9. 철강제품 - 27.7 - 17.7 -9.3

10. 비철금속 8.0 6.7 5.0

11. 기타 제조업 12.0 8.5 5.4

12. 건설업 - 19.9 - 11.1 -5.5

13. 운성 및 보관 -35.0 - 22.7 - 12.5

14. 서비스 및 기타 - 8.7 -4.2 - 1.7

15. 석탄 및 석탄제품 -84.6 -77.6 - 65.7

16. 석유제품 -86.7 -79.9 - 67.9

17. 전력 - 24.0 - 16.3 -9.4

18. 가스 - 23.5 - 13.1 -5.0

V . 요약 및 결언

□ 본 연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시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하여 201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 1995년 수준, 2000년 수준으

로 안정화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정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분

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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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정도는 ' 1990년 안정화 '는 2010년

의 기준안의 65.8%, 1995년 안정화는 54.4%, 2000년 안정화는

40.1%를 감축하는 66.22백만 탄소톤, 88.36 백만 탄소톤, 116.02 백

만 탄소톤으로 각각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2010년까지 억제하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

제적 비용은 상당히 큼

— 정책실험의 결과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1990년 안정화 , 1995년 안

정화와 2000년 안정화는 각각 3.77%, 4.64%, 5.23%로 기준안의

성장률 5.87%보다 2.10%p, 1.23%p, 0.23%p가 적고, 2010년의 실질

GDP는 기준안에 비해 각각 33.0%, 20.8%, 11.4%나 감소할 것으

로 분석되었음

— 이 결과로부터 기존의 선진국의 의무부담에 비하면 그 저감정도가

상당히 약한 2000년 안정화 정책목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

향, 즉 GDP손실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안정화 ' 정책실험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정도와 시기

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비용과 감축률의 관계가

비선형, 즉 감축정도가 심할수록 단위감축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에너지탄소세 부과가 개별산업에 미치는 파

급효과는 산업부문별로 큰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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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산업에 비해 에너지산업이나 에너지다소비산업 (기초화학산

업, 운송 및 보관업, 철강산업, 건설업)의 생산감소가 상당히 큼.

그 결과 산업구조가 에너지저소비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임

— 그러나 산업별 생산감소, 즉 산업간에 경제적 부담의 현격한 차이

는 산업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에너지탄소세

를 도입할 때 특히, 도입초기에는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의 배려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향후 산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세율 차별화,

조세환급 및 감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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